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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고등학생 자녀의 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를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

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고교생 355명(남학생 158명, 여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척도, 형제자

매관계척도, 청소년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부부갈등은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의 질을 매개로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낮아졌고,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낮을수록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높아졌다. 또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갈등도 높아졌는데, 형

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내재화문제도 높아졌다. 셋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매개로 외현화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졌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외현

화문제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관계의 질 역시 자

녀 개인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직․간접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점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가 다시 청소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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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인지적, 사회적, 생리학적 측면

의 급격한 발달과 변화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Conger & Ge, 

1999; 하문선, 2016에서 재인용)로 다양한 부

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부적응은 

주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로 나뉘어 연구

되어 왔다.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수줍어하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우울, 불

안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현

화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공격적이고 충

동적이며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Achenbach & Edelbrock, 1978; Eric & Russell, 

1996; 하문선,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인

의 정서적․발달적 문제는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 가족, 원가족 그리고 사회

적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정문자, 2008).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 환경과 가족기

능에 주목하였다(Ackerman, 1966; Buehler & 

Gerard, 2002; Felner & Felner, 1989). 가족 변인 

중에서도 부부갈등은 아동․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부부간

의 갈등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

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

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

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Grych & 

Fincahm, 1990; 권영옥, 이순형, 1999에서 재인

용).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게 되는 부정적인 언어, 

비언어적 언쟁, 신체적 싸움 등을 말한다(장진

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송은주, 이지연, 2010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경우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관련 문제행동 점수가 높아

졌다(소영화, 조한익, 2015). 또한 부부갈등이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부부갈등이 낮은 

양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는 높은 반면, 정

서조절, 삶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소희, 2011). 갈등이 심했던 

부부의 이혼이나 별거 후 청소년 자녀의 심리

정서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은 부부

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매우 위협적인 스트

레스 요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Amato, 2000; 

Jekielek, 1998).

청소년에게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생의 혈연

관계이다.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관계는 사회

성 발달의 실험실이며, 또래관계의 수평적 특

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수직적 특성이 복합된 

관계이다(Cicirellis, 1978; Dunn & Munn, 1985; 

김선미, 1995에서 재인용). 우정과 달리 형제

자매관계는 자의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관계로 무엇보

다 같은 부모와 가족, 공통의 생활공간을 경

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외적환경의 

영향을 공유하는 역사를 지니고 이에 더해 부

모의 갈등이라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함께 겪

는 동지가 된다.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는 부

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친구나 학교생활 등 

보다 넓은 관계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역사와 고난을 함께 한 형제자매관계는 

어느 관계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형제자매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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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온정과 애정, 친밀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갈등과 경쟁,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양가적인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Buist, 

Dekovic, & Prinzie, 2013).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양가적인 정서는 ‘온정’

과 ‘갈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두 개념

은 서로 양가적이어서 온정적일수록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Stocker & 

McHale, 1992; 장휘숙, 2009) 온정이 높다고 갈

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는 개념을 지지

하는 연구결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Brody 

et al., 1994; Buist, & Vermande, 2014; Gamble, 

& Yu, 2014; McGuire et al., 1996). 즉, 두 변인

이 다른 차원이므로 동시에 고려해 관계의 질

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되고 있다.

한편 형제자매관계의 질이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쉽게 찾을 수 있

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의 결혼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낮은 경우 형제자매관계에서도 갈등이 

낮았고 이러한 효과는 1년 후에도 지속되었다

(Brody, Stoneman, & McCoy, 1992). 또한 부부간

의 낮은 갈등은 어린 형제자매관계의 친사회

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었고(Brody, Stoneman, & 

Burke, 1987),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형

제자매관계의 갈등과 경쟁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Stocker & Youngblade, 1999). 그러나 형

제자매관계와 부모의 부부응집력에 대한 국내

의 연구에서는 형제자매간의 온정은 부와 모

의 부부응집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형

제자매간의 갈등만이 상관이 있었다(박진희, 

박지선, 2015). 이렇듯 부부관계와 형제자매관

계는 관계의 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의 부적응 역시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은 청소년 개인의 공격성을 줄이고, 내재화

문제도 줄인다(Buist & Vermande, 2014). 평균 

10.7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4개의 

형제자매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형제

자매간의 온정은 낮은 외현화문제 및 내재화

문제와,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더 많은 내재

화문제와 외현화문제와 관련이 있었다(Buist, 

Dekovic, & Prinzie, 2013).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갈

등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형제자매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여러 연

구에서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간 

관계에서 형제자매관계가 매개역할을 함을 확

인하였다(Bank, Burraston & Snyder, 2004; Buist 

& Vermande, 2014; Gass, Jenkins, & Dunn, 2007; 

Jenkins & Smith, 1991; Waite et al., 2011). 형제

자매관계의 온정은 부모의 부부갈등이 존재하

는 경우에도 청소년 개인의 공격성을 줄이고, 

내재화문제를 줄여주었고(Buist & Vermande, 

2014),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Bank, Burraston, & 

Snyder, 2004).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긍

정적인 형제자매관계가 문제행동으로부터 자

녀를 보호하는 보호역할을 하였다(Jenkins & 

Smith, 1991).

그러나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의 유형을 세분화했을 경우 연구의 결

과는 다양해 관계의 영향력이 단순하지 않음

을 시사하고 있다. Gass와 Jenkins, Dunn(2007)

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2년간 종단연구를 하였고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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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통제하였다. 분

석결과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온

정적인 형제자매관계는 조절효과를 지니지만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조절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Waite 등(2011)은 형제

자매관계의 온정이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자녀

개인의 스트레스, 형제자매관계에서 오는 스

트레스에서 모두 보호효과를 발휘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

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절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즉, 온정적이고 갈등적인 형제

자매관계의 질에 따라, 또 청소년 자녀가 겪

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부부갈등의 영향은 달

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족

의 체계적 구조 안에서 부모체계의 갈등이 청

소년 자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유

사한 연구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 

체계의 또 다른 하위 체계인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로 청소년 자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본 연

구는 충분치 않고, 더욱이 국내에서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의 체계 안에서 또 다른 

하위체계인 형제자매관계를 포함시켜 전체적

인 체계 안에서의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종합

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형제

자매의 영향력이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줄

어드는 발달단계의 특성뿐 아니라 입시문화라

는 고유한 한국사회의 교육문화적 특성을 고

려해 볼 때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

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부부

갈등→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직접 효과의 경로와 부부갈등→형제자매관계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는 간

접효과의 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안에서 부부갈등

이 고등학생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형제자매관계의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설정한 연구모형(부

분매개모형)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연구대상

의 출생순위, 관계의 구성(성별, 연령, 연령차) 

및 발달수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다양하며

(Buhrmester, 1992; Sherman, Lansford, & Volling, 

2006; 이재연, 이완정, 2004; 장휘숙, 2009), 형

제자매의 발달단계에 따라 관계의 궤적 역시 

달라졌다(Kim et al., 2006). 따라서 형제자매관

계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선정과 연구설계가 구체적이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에 따른 특징이 아니라 

형제자매관계의 질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은 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부부갈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

등을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

등을 매개로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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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한 명 이상의 형제자

매가 있는 3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성실

하게 응답한 자료나 이상치 등 정규성에서 벗

어나는 자료를 제거한 후 분석에 포함된 자료

는 총 355명이었다. 1학년이 217명(61.1%), 2학

년이 138명(38.9%)이었으며, 남학생은 158명

(44.5%) 여학생은 197명(55.5%)이었다. 형제의 

수는 2명인 학생이 275명(77.5%)었고, 3명과 4

명이 각각 75명(21.1%)과 4명(1.1%)었고, 형제

가 5인 경우가 1명(.03%)이었다.

측정도구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자녀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

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et al.(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를 권영옥과 이

정덕(1997)이 번안해 타당화한 44문항을 사용

하였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

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

성, 자기비난, 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진아와 신희천(2006)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갈등성질 요인을 나타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의 3개 요인, 15문항을 사용

하였다. 부부갈등의 빈도 문항은 ‘나는 부모님

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등의 총 5문항으

로 Cronbach's α 가 .72였다. 부부갈등의 강도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는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등의 내용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Cronbach's α값 .72였다. 부부갈등해결은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진다(역채점)’ 등의 내용으로 총 5문항 .81

이었다. 부부갈등해결은 역채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결의 의지가 낮은 것을 뜻한다. 

전체 15문항의 신뢰도는 .89였다.

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관계 척도는 Furman과 Buhrmester 

(1985)가 제작하여 박영애(199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으로 측정되는 자기보고

식의 척도로 형제자매관계를 ‘온정’, ‘갈등’, ‘상

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편애지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채점한다. 형제자매관계의 질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온정’과 ‘갈등’이 

주로 연구된 바(Brody et al., 1994; Buist, & 

Vermande, 2014; Gamble, & Yu, 2014)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온정(8문항: ‘나와 형제는 서로

를 얼마나 사랑하나?’, ‘나와 형제는 서로 얼마

나 돕고 의지하나?’등)’과 ‘갈등(5문항: ‘나와 형

제는 서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나와 형제는 서로 괜히 트집

을 잡고 잔소리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가?’ 

등)’ 변인만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95와 .90이었다.

한편 ‘온정’과 ‘갈등’이 단일변인으로 구성되

어있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두 개의 꾸러미에 할당해 ‘온정1’

과 ‘온정2’, ‘갈등1’과 ‘갈등2’로 나누어 측정변

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8개와 

5개의 문항을 요인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부하량에 따라 문항을 

줄 세운 후 잠재변인에 대한 각 꾸러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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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요인부하량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낮은 부하량

을 지닌 문항을 짝지어 꾸러미로 할당하였다. 

각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온정1’이 4개 문항 

.92, ‘온정2’가 4개 문항 .88이었고 ‘갈등1’이 3

문항으로 .82, ‘갈등2’가 2개 문항으로 .84였다.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하고 오경자 

외(2001)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K-YSR: Korean Youth Self Report)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내재화문제는 우

울불안,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으로 구성되었

으며, 외현화문제는 공격성, 비행으로 구성되

었으며 모두 3점 Likert척도이다. 본 자료의 신

뢰도는 내재화문제(28문항)의 경우 3개 하위요

인의 Cronbach's α는 우울불안이 13개 문항 .83, 

사회적 위축이 7개 문항 .74, 신체증상이 9개 

문항 .77이었고 총 내재화문제는 총 28개 문

항 .894였다. 외현화문제(32문항)는 전체가 .85

로, 비행이 12문항 .68, 공격성이 총 20문항으

로 .81이었다.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3.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측정변인들의 분포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내재

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

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적

합도 검증을 위해서는 카이자승 검증, 비표

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비교부합치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홍

세희(2000)에 따르면 카이자승은 영가설의 내

용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단점과 함께 표

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어 다른 적

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 적합도를 판단하기

를 권한다. 보통 TLI, CFI는 .90이상이면 모형

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면 적절

한 모형, .10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이라고 판

단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각 측정변인 간 상관과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가 3 이하, 첨도가 10 

이하로 분포의 정규성이 확인되어 측정변인으

로서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Klein, 2015).

전체적으로 부부갈등은 내재화문제 및 외현

화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은 형제자매의 온정과 부적 상

관을 보였고, 형제자매의 갈등과는 정적 상관

을 보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3개 차원 중 

갈등의 강도는 형제자매의 온정이나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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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부갈

등의 해결은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유의한 부

적상관을, 형제자매간의 갈등과는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 이후 부모의 

갈등 해결 노력을 낮게 지각할수록 형제자매

간의 온정은 낮아지고, 갈등은 높아졌다.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χ2 

=89.87 (df=46, p<.001), TLI=.971, CFI=.98 

.RMSEA=.052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2에 따르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찰

변인과 잠재변인간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측정변인의 요

인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으로 각각의 잠재변

인에 대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기

준을 충족시켰다. 더불어 잠재변인들(내재화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부갈등

1. 갈등빈도

2. 갈등강도 .66**

3. 갈등해결 .67** .63**

형제자매의 온정

4. 온정1 -.10* -.04 -.15**

5. 온정2 -.04 -.01 -.15** .89**

형제자매의 갈등

6. 갈등1 .12* .07 .13** -.02 -.03

7. 갈등2 .07 .03 .10* -.01 -.02 .81**

내재화문제

8. 우울불안 .31** .17** .17** -.13* -.09 .19** .15**

9. 위축 .25** .15** .18** -.19** -.15** .10* .04 .72**

10. 신체증상 .22** .19** .23** -.01 -.01 .12* .10* .51** .46**

외현화문제

11. 비행 .18** .21** .14** -.03 -.07 .09 .09 .36** .31** .26**

12. 공격성 .20** .20** .11* -.02 -.02 .18** .15** .57** .40** .33** .60**

M 8.18 7.92 7.67 13.54 13.22 8.26 5.47 20.44 10.27 11.05 14.06 27.42

SD 2.20 2.28 2.40 3.82 3.85 3.68 2.03 4.73 2.58 2.48 2.16 4.72

Skewness .82 1.07 .83 -.55 -.53 -.02 -.01 .95 .84 1.69 1.65 .74

Kurtosis .19 .79 .20 -.02 -.03 -.57 -.54 .58 .21 2.72 3.05 .47

* p<..05 ** p<..01 *** p<..001

표 1. 형제자매관계,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N=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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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현화문제, 형제갈등, 형제온정, 부부갈등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63 이하로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충족시켰다.

내재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

해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형제자매간의 온정

과 갈등을 거쳐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매개모형이다. 

반면 경쟁모형으로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표 3), 연

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경쟁모형인 완전매

개모형보다 적합도 수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CFI=.984, TLI=.977, RMSEA=.052). 두 

모형의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Bentler와 Bonett 

(1980)가 권장하는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간 차이는 χ2
difference = 85.739-62.454 = 

23.285로 자유도 1의 상실로 인한 차이검증결

과가 임계값인 6.63보다 커 유의도 수준 α

=.01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홍세희, 2001).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즉,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와 형제자매관계의 온

정과 갈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의 모든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t

부부갈등

갈등빈도 1 0.849 　 　

갈등강도 0.954 0.782 0.063 15.103***

갈등해결 1.03 0.802 0.067 15.379***

형제온정
형제온정1 1 0.965 　 　

형제온정2 0.964 0.924 0.027 36.376***

형제갈등
형제갈등1 1 0.878 　 　

형제갈등2 1.396 0.928 0.055 25.179***

내재화문제

우울불안 1 0.943 　 　

위축 0.443 0.766 0.029 15.382***

신체증상 0.311 0.559 0.029 10.799***

외현화문제
비행 1 0.629 　 　

공격성 3.312 0.955 0.369 8.975***

* p<.05 ** p<.01 *** p<.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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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택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4), 모든 효과들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효과의 크기순으로 살펴

보면, 부부갈등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력이 가장 컸으며(β=.294, p<.05), 부부갈등

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β=-.120, p<.05)에 미

치는 영향력과 형제갈등에 미치는 영향력(β

=.136, p<.05)은 형제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높았고, 형제온정(β=-.119, p<.05)과 갈

등(β=.149, p<.05)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

향 역시 형제갈등이 좀 더 높았다. 부부갈등

이 형제자매관계의 정서적 질을 통해 청소년

자녀 개인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β=.035, p<.01). 간접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온정을 통해 내

재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4(-.12×-.12), 

갈등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는 .021(.14×.15)

로 형제자매갈등의 매개효과가 조금 더 컸다.

외현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외현화문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내재화문

x2 df CFI TLI
RMSEA

(90%CI) 

연구모형 62.454 32 .984 .977
.052

(.032-.071)

경쟁모형 85.739 33 .972 .961
.067

(.050-.085)

표 3. 내재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그림 1. 내재화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형제온정 -.120* -.120*

부부갈등→형제갈등 .136* .136*

형제온정→내재화문제 -.119* -.119*

형제갈등→내재화문제 .149* .149*

부부갈등→내재화문제 .294* .035** .329*

* p<.05 ** p<.01

표 4. 내재화문제 관련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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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검

증하였다. 연구모형은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

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경로와 

형제자매관계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

를 상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이에 대항하는 

경쟁모형으로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부분매개모형이 경쟁

모형으로 설정된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전반적

인 적합도가 우수한 편이었다(CFI=.981, TLI= 

.986, RMSEA=.042). 또한 두 모델간의 적합도 

비교를 위한 χ2차이비교에서도 χ2
difference = 

48.907 – 39.064 = 9.843으로 이 역시 유의도 

수준 α=.01 수준에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

다 좋은 모델로 판명되었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부

갈등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부부

갈등이 형제자매갈등을 거쳐 외현화문제에 미

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2). 이에 반해 부부갈등이 형제자매온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이를 거쳐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 선택된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6), 부부갈등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β=.248, 

p<.05), 부부갈등이 형제자매의 갈등(β=.141, 

x2 df CFI TLI
RMSEA

(90%CI) 

연구모형 39.064 24 .991 .986
.042

(.012-.066)

경쟁모형 48.907 23 .984 .975
.056

(.034-.078)

표 5. 외현화문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그림 2. 외현화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형제온정 -.105 -.105

부부갈등→형제갈등 .141* .141*

형제온정→외현화문제 .015 .015

형제갈등→외현화문제 .153* .153*

부부갈등→외현화문제 .248** .02 .268**

* p<.05 ** p<.01

표 6. 외현화문제 관련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 효과 및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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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에 미치는 영향력과 형제갈등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β=.153, p<.05)은 유사

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형제자매관계의 

관계의 질을 거쳐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형제자매관계가 매개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의 

고교생 355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부부갈등척

도, 형제자매관계척도, 청소년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형제자매관계는 온정적인 관계와 

갈등적인 관계의 두 차원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18.0을 이용해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먼저 부부갈등과 형제자매관계의 관계의 질 

및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의 

측면에서 갈등의 빈도와 갈등의 강도는 형제

자매관계의 질과 일관적이지 않은 상관을 보

였다. 반면 부부갈등의 하위 척도 중 갈등해

결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및 갈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의 발생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

습을 지각하는 것이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가 자신들의 갈

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일수록 형제

자매관계의 온정은 높아지고, 갈등은 낮아지

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 그 자

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부모

의 양육행동(정소희, 2007)이나 부모자녀 의사

소통(노윤옥, 전미경, 2006; 우연희, 이종각, 문

수백, 2012) 등을 저해하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상호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고받음(Yu & Gamble, 2008)으로서 문제를 유

발한다는 여러 매개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형제자매간의 온정과 갈등은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온정과 갈등

의 두 개 차원은 양가 개념이 아닌 다른 차원

의 개념이므로 형제자매관계의 역동성을 반영

하려면 그 두 관계의 질을 함께 연구해야 한

다는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Brody et al., 

1994; Buist, & Vermande, 2014; Gamble, & Yu, 

2014).

셋째, 부부갈등은 청소년자녀 개인의 내재

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

을 보였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

하는 청소년자녀는 개인적으로도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가 높았다. 이는 부부갈등과 자

녀의 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Cummings, et 

al., 1991; 권영옥, 이순형, 1999; 소영화, 조한

익, 2015; 정소희, 2007).

넷째, 청소년의 내재화문제는 외현화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내재화문제를 

겪는 청소년은 외현화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질

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내재

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적인 효과의 설명

력이 가장 컸다. 즉, 청소년자녀가 가정에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자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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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행동이 커짐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히 큰 영향

력을 발휘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갈

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소영화, 조한익, 2015; 정소희, 2011; Amato, 

2000; Jekielek, 1998; Jenkins & Smith, 1990). 더

불어 한국의 입시문화로 인해 부모와의 접촉

이 줄어들고 발달단계상 부모의 영향력이 작

아지는 후기 청소년기까지 그 직접적인 영향

력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고교생의 경우

라도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

년 자녀의 문제행동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폭넓은 사회생

활과 학업 등으로 부모와의 접촉시간이 짧아

지고 부모 외 다른 관계망의 형성이 넓어지는 

청소년 시기의 자녀도 여전히 부부갈등의 부

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를 완충해줄 수 있는 조절변인의 연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청소

년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형제

자매관계의 온정과 갈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높은 부부갈등을 

지각할수록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은 감소하고,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감소할수록 청소년 개

인의 내재화문제는 높아졌다. 동시에 부부갈

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관계의 갈등도 높아지

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문제도 높아졌다.

셋째, 부부갈등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형제자

매관계의 갈등만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 직

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형

제자매관계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형제자매관

계의 갈등이 증가될수록 청소년 개인의 외현

화문제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자녀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형

제자매관계가 매개한다는 Bank, Burraston과 

Snyder(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더욱이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은 34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한 연구(Buist, Dekovic, & 

Prinzie, 2013)와 동일하다. 또한 온정적인 형제

자매관계가 부부갈등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조절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Gass et al, 2007; Jenkins & Smith, 1991; 

Waite et. al., 2011). 그러나 온정적인 관계가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지 않는다는 점은 온정적인 관계가 내재화 문

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를 매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들(Scholte et al., 2007)과는 상반되

는 결과이다. 물론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도 있다. Gass 등(2007)은 2년간의 종단연구

에서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부부갈등

의 영향을 형제자매관계의 온정이 조절하였으

나, 외현화문제에서는 조절하지 못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Waite와 그의 동료들(2011)은 형

제자매관계의 온정이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청

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 중 우울에 대해서만 

조절함을 발견했다. 김민정과 도현심(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형제자매관계 중 부정적인 

관계는 외현화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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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관계는 외현화문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현화문제

가 아닌 내재화문제만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자녀의 외현화문제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로 생각된

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형제자매관계

를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직

까지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

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질에 

관한 매개효과연구와 조절효과연구의 결과는 

비일관적이며, 그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온정

과 갈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

해 보다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가족의 체계 안에서 형제자매관계를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

부갈등은 입시에 바쁜 고교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청소년

은 부정적인 형제자매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내재화문제는 더욱 나빠지는 경로를 확인하였

다. 또한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형제자

매관계의 온정은 감소하는데, 이렇게 형제자

매관계의 온정이 감소되면 자녀가 경험하는 

내재화문제 역시 높아지는 경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외현화문제의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형제자매관계의 갈등

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형제자매관계의 

갈등이 높아질수록 외현화문제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는 경로에서 형제자매관계의 온

정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 결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형제자

매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관

계의 질이 청소년 자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칠 정도로 자녀가 경험하는 다른 가족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상담 현장이나 교육장면에서 형제자매관

계의 갈등이 높고 온정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

이 높은 가정이 아닌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형제자매관계가 부

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문제의 경로에

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바 형제자

매관계가 보호요인이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

의 문제행동 유발에 있어 위험요인보다 보호

요인의 부재가 더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는 

연구결과(한상철, 2008)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

관계의 질이 보효요인이나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횡단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

으로 한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 자녀의 문제행동이 유발된 것인지, 자녀

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관계의 갈등이 유발된 

것인지와 같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연구대상이 수도권 거주 고교생에 

한정된바 모든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더불어 본 연구대상자들의 발달특성상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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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적은 시기임을 

고려해볼 때 연령대가 다른 형제자매관계(유

아 및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기)를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형제자매구성 및 성별에 따른 다각

적인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관계 중에서도 첫

째보다 작은 아이가 부부갈등과 연관되어 더 

적은 문제를 경험한다(Sandler, 1980)는 연구들

과 같이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에 관한 보다 면

밀한 연구설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매개변인의 

보호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어

느 정도의 효과를 지녔으며, 직접적인 경감효

과인지, 상호작용을 통한 완충효과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따

라서 차후에는 조절효과를 연구해 형제자매관

계가 어떻게 보호요인으로서 작용되는지를 보

다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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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Testing the Mediating Process of Sibling Relationship

Jinhee Park                      Jisun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ibling relationships mediat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s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The sample comprised 355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The measurement tools used were the marital conflict scale, the sibling relationship 

scale, and the adolescent maladjustment behavior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18.0. Findings revealed that marital conflicts negatively affected both exter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adolescents. Specifically, marital conflict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on the internalization problems of adolescents. Second, the quality of the sibling relationship 

mediated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s’ adjustment problems. In other words, marital 

conflict led to lower warmth and greater conflict among siblings, which in turn led to greater 

internalization problems. Third, marital conflict has a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 on externalization 

problems and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conflict among siblings, but not by the warmth among 

them.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marital conflict has a strong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and sibling relationship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considered the effects of 

the marital conflict on not only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hips but also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e mediating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s in 

the negativ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 Marital Conflicts, Sibling Relationship, Externalization problem, Internalization problem


